
- 1 -

2023. 12. 4.(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2월 4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 영업지원처장 서길호 6311-9580

고객만족팀장 이재명 6311-9550

스마트정보처 스마트정보처장 김정만 6311-9340

정보계획팀장 박충훈 6311-9341

관련 홈페이지 http://www.seoulmetro.co.kr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3쪽

“언어장벽 없는 지하철, 외국인 관광객 만족 기대”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 명동역서 시범 개시
- 4일부터 명동역서 시범 운영 후 내년 홍대입구역 등 5개 역에 확대 시행 예정

- 13개언어로실시간동시대화및경로검색·요금안내등신속·정확한지하철이용정보제공

- “향후모바일기기와연동으로편의성과활용성높여외국인관광객만족도높일것”

□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

경을 제공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는 12월 4일(월)부터 4호선 명동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

행한다고 밝혔다.

○ 외국인 수송 순위 1순위인 4호선 명동역 고객안전실 입구에 시스템을 설

치하여 4개월간 시범 운영 후, 24년 5개 역(서울역, 이태원역, 김포공

항역, 광화문역, 홍대입구역)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은 양면 현시가 가능한 투명 OLED 디스플

레이를 통해 외국인과 역 직원이 디스플레이를 함께 바라보며 자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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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로 장벽 없이 원활한 동시 대화가 가능할 수 있게 했다. 한국어를

포함한 13개 언어를 지원하며, 이용자는 시스템 시작화면에서 사용

언어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13개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시

아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 러시아어다.

□ 시스템은 터치스크린과 유ㆍ무선 마이크를 활용하여 외국인의 이용 편

의성과 역 직원의 현장 응대성을 높이며 이용자가 지하철 이용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면을 통해 지하

철 노선도 기반의 경로 검색 및 요금안내와 T-Locker(물품보관

함)·T-Luggage(유인보관소) 현황 정보 등 부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 공사는 약 1개월간 외국인 대상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여 높은 이용자

만족도를 확인하고, 보완 작업을 병행하며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였다.

역명 등 고유명사 음성인식을 개선하고 역사 내 소음으로 인한 인식

및 번역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지향성 마이크와 노이즈 제거 기술을

적용하며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였다.

□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국내 최초 지하철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

템’ 구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쉽고 편리하게

지하철 이용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사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 기술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있다. 앞으로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와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편의성과 활용성을 더욱 높여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

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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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명동역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 시범 운영 사진

▲ 동시 대화 화면

▲ 언어(13개 언어) 선택화면

▲ 대기화면(영문노선도)


